
’18년 제4회「재능나눔콘서트」결과보고

 개 요

○ 공 연 명 : 시가 노래가 되다! 발라드

○ 일 시 : ’18. 6. 16.(토) 14:00~ 15: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 관 람 객 : 약 420여 명

○ 출 연 진 : 황순학 교수(진행 및 해설), 홍은지(소프라노), 나의석(바리톤),

김병진(테너), 이수연(피아노), 중창단 일 모티보

 공연 세부내용

연 번 곡 명 비 고

해 설 역사로 풀어보는 음악이야기 “시가 노래가 되다! 발라드” 황순학 교수

1
II libro del’amore ‘사랑에 관한 책’

ll mare calmo dells sera ‘고요한 저녁바다’
중창단 일 모티브

2
Malinconia, ninfa gentile ‘멜랑콜리, 상냥한 요정이여’

La Zingara ‘집시처녀’
소프라노 홍은지

3
Non t’amo piu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으리’

Core ‘ngrato ‘무정한 마음’
바리톤 나의석

4
Musica Proibita ‘금지된 노래’

L’alba separa dalla luce l’ombra ‘새벽은 어둠을 가르고’
테너 김병진

5 Ich liebe dich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모티보 전병기

6 이렇게 그대 그의 품에 일모티보 황재근

 설문조사 결과

○ 만족도, 진행요원 친절도, 재참석 의향

- 만족도 : 100% / 진행요원 친절도 : 96.4%/ 재참석 의향 : 94.6%

※ 통계자료 기초 : 40대 이상 92%, 재 참석률(2번이상 참석) 41%

○ 기타 의견

- 지난달 5살딸과같이왔는데어린이들이나어른들에게참좋은공연이라생각합니다.

- 분위기가 산만해서 집중하기 힘듬. 가곡이라 그런지 음향이 너무 커서 조금 힘들었음.



붙임1

’18년 4회「재능나눔콘서트」공연현황



붙임2

’18년 4회「재능나눔콘서트」홍보물


